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쪽방촌·노숙인 찾아 ‘취약계층 여름나기’ 직접 점검 

  쪽방촌 주민·노숙인 등 취약계층 폭염대응상황 점검 및 지원시설 관계자 격려

-“코로나확산과폭염으로이중고겪는취약계층소외되지않도록, 정부지원아끼지않을것”

- “주거환경 열악한 쪽방촌 거주민 중 특히 홀로 사시는 어르신이나 지병이 있는 분들의
건강을자주확인하고, 응급구호등필요한지원을적기에해줄것” 당부

□ 김부겸 국무총리는 8월 1일(일) 오후, 서울에 위치한 브릿지종합

지원센터(서대문구 서소문로 57-1)와 돈의동쪽방상담소(종로구 돈화문로9가길

20-2)를 차례로 방문했습니다.

    * (참석) 이해우 서울시 복지기획관, 이호영 종합지원센터 관장, 최영민 상담소장 등

ㅇ 이날 방문은 폭염에 특히 취약한 노숙인·쪽방촌 거주민의 안전을

책임지고 있는 시설관계자를 격려하고, 취약계층 폭염대응 상황을

점검하기 위해 이뤄졌습니다.

□ 김 총리는 먼저 종합지원센터 이호영 관장으로부터 여름철 노숙인

특별보호대책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, 시설 내 무더위쉼터를

직접 점검했습니다.



ㅇ “길거리에서 주로 생활하시는 노숙인들의 건강과 안전이 무엇

보다 걱정되는 상황임”을 말하며,

- “어려움이 많겠지만 노숙인들이 많이 계신 현장을 자주 찾아

일시보호시설로 모시거나 , 응급구호 물품 등 필요한 지원을

적기에 해 줄 것”을 당부했습니다.

□ 이어서 인근에 위치한 돈의동쪽방상담소를 찾아 쪽방촌 거주민 폭염

보호대책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, 무더위쉼터를 점검했습니다.

ㅇ “요즘같이 밤낮으로 찜통더위가 계속되면, 단열이나 환기가 제대로

되지 않는 쪽방은 그야말로 숨이 턱턱 막힐 것”임을 말하며,

- “특히 홀로 사시는 어르신이나 지병이 있는 분들은 더위에 위험할

수 있으므로, 건강을 자주 확인해 줄 것”을 강조했습니다.

- 또한 “노숙인과 쪽방촌 거주민 등 폭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

무더위쉼터나 지원시설을 자주 찾아 더위를 식힐 수 있도록 잘

안내해줄 것”을 당부했습니다.

ㅇ 아울러 정부도 노숙인·쪽방촌 거주민 등 폭염 취약계층의 안전을

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.


